
룏유머룑나� 룏해학룑이� 없는� 세상은� 생각

만� 해봐도� 무미건조하다�.� 우리� 삶은� 룏유

머룑나� 해학이� 있어서� 살찌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그렇기에� 

�T�V를� 비롯한� 언론이나� 잡지에서도� 룏코

미디룑나� 룏유머룑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

다�.� 

그런데� 이왕이면� 격조� 높은� 룏유머룑나� 

룏코미디룑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나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내가� 경험

한� 유머룑를� 몇� 가지� 소개한다�.� 

서울대 총장 시절

서울대� 총장시절인� �1�9�8�2년� 가을에� 국

회� 문공위에� 출석했다�.� 대학입시� 문제

로� 시끄러울� 때였다�.� 한� 의원이� 질문했

다�.� 

룕서울대� 총장으로서� 현행� 입시제도를� 

어찌� 생각합니까�?룖

룕저는�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습

니다�.� 어떠한� 입시제도이건� 서울대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니까요�.룖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다른� 의원의� 질문은� 없었다�.� 

호랑이담배� 필� 때의� 이야기이다�.� 만

일� 요사이에�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가

는� 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다�.� 

총장� 시절에� 겪었던� 또� 하나의� 유머�.� 

일반적으로� 서울대� 학생들은� 인사를� 잘� 

안� 한다�.� 하루는� 계단� 아래에서� 하차하

고� 계단을� 올라� 총장실이� 있는� 본관으

로� 갔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인사를� 

한다�.� 참으로� 신통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계단� 뒤에는� �5명의� 학생이� 있

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앞의� 학생이� 

인사하는� 것을� 봤는데도� 말이다�.� 앞의� 

학생이� 인사를� 안� 했다면�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나갔을� 것이다�.� 

룕자네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룖

룕네�.� 총장님이시지요�.룖

룕그런데� 왜� 인사를� 안� 하냐�?룖� 

룕아이� 총장님도…� 그� 많은� 학생이� 일

일이� 인사를� 하면� 귀찮아서� 어찌하십니

까�?룖

마치� 나를� 돕는� 의미에서� 인사를� 안�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나도� 웃음

이� 터졌다�.� 학생들의� 유머가� 멋지다고

까지� 생각했다�.� 

보사부 장관 시절

�8�8년� �1�2월� 초� 예결위원회에서였다�.� 어

떤� 의원이� 난데없이� 룏박카스룑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카스는� 룏바쿠스�(�B�a�c�c�h�u�s�,� 로마� 신

화에� 나오는� 술의� 신�,� 그리스� 신화의� 디

오니소스에� 해당함�)에서� 따온� 이름의�,� 

존경하는� 후배인� 강신호�(姜信浩�)� 회장

이� 경영하는� 동아제약의� 주요� 상품이며� 

많은� 사람이� 즐겨� 마시는� 기호품이다�.� 

왜� 룏박키스룑가� 화제에� 올랐는지� 전후� 

사정은� 생각나지� 않지만�.� 룏박카스룑를� 많

이� 먹으면� 어찌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 

내용이었다�.� 나는� 아무� 뜻도� 없이� 룕물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룖하

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딴에는� 룏유머룑로� 넘겨보자는� 심산

이었다�.� 그랬더니� 야단이� 났다�.�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이라는� 것이다�.� 여기저기

서� 호통� 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룕죄송합니다�.� 그저� 일반론을� 이야기

한� 것뿐입니다룖라고� 사과했지만� 막무가

내이다�.� 

나는�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당해� 보

기는� 처음이었다�.� 한참� 후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한광옥�(韓光玉�)� 의원이� 룕권� 

장관의� 말에� 뭐� 잘못된� 것이있습니까�?룑� 

하는� 말이� 떨어지자� 장내의� 소란이� 진

정되었다�.� 

한� 의원은� 당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었다�.� 나는� 한� 의원과� 평소

에� 친교가� 별로� 없는� 사이였는데�,� 그는�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나는� 요사이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

다�.� 내� 딴에는� 룏유머룑로� 넘기겠다는� 생

각이었는데�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TV광고

�T�V� 광고는� 별로� 시청하지� 않는� 버릇

이�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근래� 제일� 인상적인� 광고장면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다�.� 

아버지가� 묻는다�.� 룕너� 커서� 무엇이� 되

고� 싶으냐�?룖� 아들이� 답한다�.� 룕대통령이

요�.룖�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룕대통령이� 

되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시켜� 주겠냐룖� 

아들의� 답� 룕탕수육�.룖

나는� 그� 화면을� 보고� 상당히� 유쾌했

다�.� 어린아이들의� 순박성이� 그대로� 나

타나� 있는� 것이다�.� 룏유머룑� 치고는� 최상

의� 유머이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

서는� 상당한� 룏유머룑를� 맛볼� 수� 있다�.� 나

는� 우리집안의� 외증손자굛녀에게서도� 상

당한� 룏유머룑를� 느끼게� 되는� 때가� 많다�.

경찰청장의 유머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켜보니� 어청

수�(漁淸秀�)� 경찰청장이� 국회행정안전

위원회에서�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왔

다�.� 그가� 불교를� 차별하였다� 하여� 근래� 

불교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장� 

해임� 등�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

이었다�.� 

어느� 의원이� 물었다�.� 룕�K�B�S� 사장은� 임

기가� 있는데도� 물러났는데�.� 청장은� 어

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룖� 

룕제� 자신의� 입장이� 급하기� 때문에� 거

기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룖� 

국회의원들도� 웃었고� 시청하던� 나도� 

웃었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의� 관계가� 악화

된� 것은� 조계사를� 나오던� 총무원장� 차

를� 경찰관이� 검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전부터� 상당히� 골이� 깊었던� 것� 같다�.� 

더욱이�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조계사

로� 피신한� 때부터�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6

만여� 명�(경찰� 집계�,� 불교계� 집계는� �2�0

만� 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 정부� 규

탄대회를� 열었으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석�(�9월� �1�5일�)� 후에� 

전국적으로� 더욱� 큰� 데모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쯤� 했으면� 불교계가� 충분히� 의사표

시를� 했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

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했고� 또� 국

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정부의� 자세가� 미흡하다� 

하여� 아직도� 이� 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어청수� 청장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담력

도� 어지간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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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淸明

백상루에 올라

登百祥樓

고운� 볕� 봄� 동풍은� 따스이� 불어오고� � 東風吹暖艶陽天

병� 앓은� 뒤� 봄� 만나자� 외려� 홀로� 슬프다�.� � 病後逢春却自憐

제비가� 처마� 드니� 예전� 살던� 그� 둥지요� � 燕子入簷仍舊壘

하인� 녀석� 불� 빌리니� 새� 밥� 짓는� 연기로다�.� � 家僮乞火是新煙

꽃� 재촉� 보슬비에� 좋은� 시절임을� 알고� � 催花小雨知佳節

풀싸움� 한가한� 놀이� 소년시절� 생각난다�.� � 鬪草閑遊記少年

경물은� 그대론데� 사람� 이미� 늙었거니� � 景物不殊人已老

건강해져� 술잔�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 更能聞健向尊前

강� 위에� 솟은� 누각� 벽공에� 닿아� 있어� � 江上飛樓近碧空

홀로� 와� 올라� 보니� 마음만� 하릴없네�.� � 獨來臨眺思無窮

희미한� 풀� 나무� 너머� 하늘� 낮게� 깔렸고� � 天低草樹微茫外

구름� 안개� 아스라한� 그� 속으로� 땅은� 드네�.� � 地入雲霞縹緲中

우주서야� 이내� 삶� 모두� 꿈과� 같거니� � 宇宙此生都夢幻

산하는� 예로부터� 영웅을� 몇� 냈더뇨�.� � 山河終古幾英雄

깃발도� 날리잖고� 지는� 해도� 스러지니� � 簾旌不動斜陽盡

새로� 시� 짓자� 해도� 좋지� 않음� 부끄럽다�.� � 欲就新詩愧未工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유 머

백년초 꽃피는 날은
시큼한 생애 끄트머리에서 

별 닮은 꿈 찾으려면

좀녀 숨비소리가 동심원 내어주고 

하얀 파도 오가는 제주바당 앞 

검은 돌담 속에 고이 자란 백년초

살가운 눈웃음으로 맞이해 줄, 올레길 

끄트머리까지는 조신스런 걸음 가야 한다

물안개 열어젖힌 낯선 비양도에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의 한낮

햇눈 살포시 내린다는 소식 오면

가시 끝, 심장 속에 갈무리한 

금능 백사장도 멀어져가는 기억 속이다

 시이 달 의

청하 권 대 욱

교양만평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이익을 너무 많이 포기하면

큰 이익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승룡(민토 소장)

<지난호에 이어> 

시도는� 강화도에서� 활을� 겨냥하여� 쏘는� 

표적이� 되는� 섬이라고� 하여� 시도� 라는� 명

칭이� 붙었다고� 한다�.

연도교를� 지나� 모도에� 이르면� 배미꾸미� 

해변에� 닿는다�.� 이곳은�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섬이고� 일찍이� 조각가� 이일호� 씨가� 

개인� 작업실� 겸� 건물을� 짓고� 앞� 마당에� 

잔디를� 깔고� 그� 위에� 자신의� 예술� 작품을� 

노천에� 전시한�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는� 에로티즘� 조각� 예술을� 추구하는� 

작가� 인데� 그의� 적나라한� 남녀의� 나체� 조

각�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 작

품은� 서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시공적인� 

장소가� 되고있다�.

모도에서� 건너다� 보이는� 장봉도는� 전세

선박으로� 옹암� 선착장에� 내왕할� 수� 있으

나� 신도� 선착장에서� �3�0분이면� 그곳에� 갈

수� 있으니� 해로가� 가장� 좋은� 길목이다�.

장봉도� 국사봉에� 가는� 등산객은� 삼목� 

선착장에서� 신도� 선착장을� 거쳐� �4�0분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장봉도에� 닿으면� 해변에� 접한� 인어상을� 

만나볼� 수� 있다� 옛날� 장봉도� 앞� 날가지� 

어장에서� 어느� 어부의� 그물에� 인어� 한� 마

리가� 걸렸는데� 불쌍히� 여겨서� 산채로� 놓

아� 주었더니� 그때부터� 고기가� 잘� 잡히고� 

만선의� 꿈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전하여� 

오고있다�.

장봉도에는� 옹암� 해변� 진촌해변� 한들� 

해수욕장� 찬우물� 약수터� 가막머리� 낚시

터� 장봉� 산책로� 갯벌� 체험장� 농촌체험장� 

건어장� 등� 골고루� 이색적인� 섬� 풍광을� 맛

볼� 수� 있다�.

이� 섬들의� 특산물은� 김치를� 맛있게� 담

글� 수� 있는� 저염도� 천일염과� 장봉도의� 김

은� 청정� 바다에서� 김발을� 바닷물� 밖으로� 

노출시켜� 햇빛으로� 김을� 기르는� 지주식� 

방법으로� 채취되는� 김은� 맛이� 특별하다�.

그리고� 맑은� 바닷물에서� 자란� 상합과� 

영양가� 높은� 자연산굴� 바지락� 조개류는� 

관광객의� 입맛을� 돋운다�.

농산물로서는� 속이� 노랗고� 당도가� 높은� 

고구마는� 특미이고� 서늘한� 해양성� 기후

에� 생성된� 포도는� 신맛이� 적어서� 일품이

다�.� 또한�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

가� 높아� 인기가� 좋다�.

섬� 비탈에� 자생하는� 곰취�,� 친환경적으

로� 재배되는� 곰취는� 여행자에게� 크게� 각

광을� 받고� 있다�.

또한� 깨끗한� 숙박� 시설과� 대중음식점은� 

소박한� 고향의� 정취를� 자아낸다�.

이들� 섬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영토에� 

속하였고�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영지� 옹

천이었으며� 고려� 현종�9년�(�1�0�1�8년�)에는� 옹

진으로� 관할되었다�.

이� 섬들의� 황홀한� 서해의� 낙조를� 보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오늘� 필자는� 임진년� 새해� 벽두에� 전� 상공

부� 이리공단� 이사장� 서은석님� 전� 법무부� 

일본� 오사카� 영사� 정호연님과� 함께� 산책

관광을� 동행하게되어� 더욱� 즐거운� 하루

가� 되었으며� 현지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

옹진 북도면의 섬들

투 고

▣ 향촌 권 오 창 

고등학교� 때� 좌우명�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겼던� 

단어가� 청빈�(淸貧�)이었다�.

시인이나� 농촌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직업에� 어울릴� 만한� 

좌우명으로� 이� 청빈을� 골랐던� 것이다�.

그� 당시에도� 문학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든터

라� 나중에� 가난한� 살림을� 꾸릴� 것은� 빤

하니� 룏자발적� 가난룑으로� 포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겼다�.� 

룏맑은� 청룑에� 방점을� 두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에게는� 청빈이었지만� 많은� 한국인에

게도� 행동하지� 못하면서도� 이르지� 못하

면� 서로�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그� 어떤� 

경지의� 것이�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이다�.� 당신이� 남긴

글까지� 다� 버리라고� 한� 이� 스님의� 무소

유� 정신에� 대해� 한국인은� 열렬한� 존경

심을� 보낸다�.� 

그러나� 법정스님이� 열반했을� 때에� 무

소유� 열풍이� 그

렇게� 무섭게� 불

었음에도� 이� 사

회가� 물신�(物

神�)의� 정글에서� 

조금이라도� 벗

어났다는� 징후

는� 없다�.� 

룕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

느냐룖� 법정� 스님이� 난�(蘭�)을� 얻자� 처음

엔� 그� 난� 덕에� 즐거움이� 있었으나� 곧� 난

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번민으로� 이어

져� 결국� 룏난룑을� 버리는� 것이� 즉�,� 청빈인� 

것이다�.� 

우리� 모두� 무소유로…� 깨끗한� 마음

으로…� 생�(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

까�.

칼럼

청빈(淸貧)

 ▣ 毛村 權 五 福 (본지 편집위원)

기업정보

하이닉스반도체�(주�)�(사장� 권오철�)가� 

지난해� 이어진� �D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2�5�5억원의� 영업이

익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이� 재작년�(�1�2

조�1�0�6�1억원�)보다� �1�4�.�1�%� 줄어든� �1�0조�3�9�5�8

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액을� 전년보다� 

�2�0�%� 증가한� �4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

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룕올해� 투자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낸드플래시부문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룖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우

리투자증권에서� 열린� 지난해� �4분기� 실

적발표회에서� 룕올해� 중반쯤� 세계� 경제

가� 안정화되면서� 

터닝포인트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연간� 

흑자기조는� 이어

갈� 것으로� 본다룖

고� 강조했다�.� 

권사장은� 경쟁

사인� 일본� 엘피다와� 미국� 마이크론의� 

합병추진과� 관련�,� 해외� 경쟁사들간� 인

수굛합병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모

르지만� 힘이� 약해진� 해외� 경쟁사들의� 

투자제한으로� 물량� 감축이� 있을� 것이

고�,�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룖이라며� 룕한국� 회사들에� 더� 많은� 기

회가� 올� 것룖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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